課題文②

지혜가 주는 인생길
지식이 많다고　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.

간혹 우리중의 어떤 사람은　많이 배운 지식으로 인해 오히려 오만하게 되어　지혜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지혜의 첫걸음은 자기가　미흡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고 합니다.

지혜롭다는 건　우선 고개를 숙일 줄 안다는 것이지요.

유태인의 속담 중에　'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뜨고 진다'라는 말이 있습니다.

이 광활한 우주와 오묘한 자연　속에서　우리 인간의 존재는　보잘 것 없는 작은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.

그런데도 불구하고　한껏 오만을 떠는 것은 지식만 있었지 지혜가 없는 까닭입니다.

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해도　우리 인간은 결국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?

그러나 지혜의 문만 열게 되면　인생의 많은 난관들을 비교적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.

신(가미사마)께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게　무엇을 가장 원하느냐고 묻자, 그는 '지혜'를 원한다고 했습니다.

그리하여 지혜를 얻게 된 그는　바라던 모든 것을 갖게 되었으며,　다른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찾아와　값진 보물을 바치고 지혜를 배웠습니다.

인생의 불빛이 되어 주는 지혜, 그 지혜로움으로　여러분의 인생이 환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.
知恵が与える人生の道
知識豊富であるからと言って、必ずしも知恵のある人だとは限りません。時々、人は高く積み上げた知識により、ごうまんになってしまい、知恵を失う場合があります。
知恵への第一歩は、自分が未熟な存在であることを理解することだそうです。
知恵があるということは、まず、頭を下げることが出来るということ。ユダヤ人のことわざで「太陽は、あなたが居なくても昇り、沈むのだ。」ということわざがあります。
この広い宇宙と不思議な自然界の中で、人間は、本当にちっぽけな存在にすぎません。それにも関わらず、必要以上に胸を張り、高ぶってしまうのは、知識ばかりあって知恵がないためです。
いくら多くの知識を持っていても、我々人間は結局、先のことは分からない存在ではありませんか。しかし、知恵の扉を開けることが出来れば、人生の色んな問題を少し賢明に乗り越えることが出来るでしょう。
神様がイスラエルの王、ソロモンに一番欲しいものが何かと聞かれ、ソロモンは「知恵」が欲しいと答えました。そして知恵を手に入れた彼は、ほかに望んでいた全てのものを手に入れることが出来ました。他の国の王様が彼のところに訪ねてきて、高い宝石などをささげ、知恵を教えて貰いました。
人生の光になってくれる知恵。
その知恵により皆さんの人生が明るく、輝くことを願います。
